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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영

<땅에 떨어진 붉은색> 캔버스에 유채 45.5×45.5cm 2025 EM갤러리 제공

<졸인 맘> 캔버스에 유채 116.8×91cm 2024 오에이오에이갤러리 제공

장승근은 이해와 오해를 오가는 관계의 역학을 회화로 번역한다. 
타인과 소통하며 느낀 차이의 감각, 갈등과 조율의 경험을 
구상과 추상이 뒤섞인 화면으로 형상화해 왔다. 그의 작업을 
관통하는 화두는 ‘세계를 인식하는 방식’. 2020년도 전후의 
초기작에서 작가는 웹에서 수집한 사진을 매끈한 표면으로 옮기며 
이미지의 가속성과 소비 방식을 꼬집었다. 그러나 세계를 성급히 
진단하려는 태도와 현실 사이의 괴리에 회의를 느낀 그는 이내 
자신이 발 딛고 선 일상으로 눈길을 돌렸다. <론도>(온수공간 
2023)전이 그 전환점이었다. 책, 화분, 빨래 건조대 등 사물의 
인상과 주변인의 특정 순간을 생생한 붓질로 옮기며 사소한 
장면을 끌어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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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할 수 없는 것들을 향한 건조하고도 명백한 사랑> 캔버스에 유채 218.2×290.9cm 2025 OCI미술관 제공, 사진: 양이언

최근 작가는 개인전 <피할 수 없는 것들을 향한 건조하고도 
명백한 사랑>(8. 20~10. 8 OCI미술관)에서 ‘개체’에 머물던 
시선을 ‘관계’의 맥락으로 확장했다. 서울로 거처를 옮기고 
집과 작업실을 합치며 겪은 긴장감, 교류가 단절되며 찾아온 
위축이 동력이 됐다. 사방에 적재된 캔버스, 어지럽게 놓인 
붓과 물감, 연인의 모습에서 관계의 역동성을 발견하고 화면에 
중첩했다. 배경과 대상의 레이어는 복잡해지고, 윤곽선은 
모호하게 어긋난다. 그간 즐겨 쓰던 빠르고 자유로운 필치 
대신, 물감을 겹겹이 쌓아 올린 둔중한 획과 형상을 가로지르는 
점선으로 관계에 잠재된 불화를 드러냈다. 이 위태로움은 회화 
바깥으로도 번진다. 그림은 허공에 매달리고, 공간 한가운데서 
감춰졌던 뒷면을 내보인다. 캔버스로 불완전한 관계와 작업의 
흔들림을 있는 그대로 드러냈다. 어긋남과 취약함. 이는 “피할 
수 없는” 것들이다. 그러나 작가는 눈 돌리지 않고 이들을 
끌어안는다. “명백한 사랑”이다. 결국 장승근에게 회화는 타인을 
그리고 세계를 이해하는 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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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근 / 1995년 양구 출생. 중앙대 서양화 전공 학사 및 서울과기대 

조형예술학부 석사 졸업. 에브리데이몬데이(2025), 온수공간(2023)에서 개인전 

개최. <디–스탠스>(라흰갤러리 2026), <하루가 사라진 봄>(일본 아트갤러리아울 

2026), <그런대로 그럭저럭 즐거운 그림들> (오에이오에이갤러리 2025) 등의 

단체전 참여. OCI영크리에이티브(2026) 수상. 서울에서 거주 및 활동 중. 사진: 
황정욱

3 / 3


